
방재센터, 화학사고에 효율적 대응
12월5일, 구미에서 최초로 개소 … 화학공장 밀집 지역에 추가 설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12월5일 구미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구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방재센터는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분되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통

합 지도 및 점검하면서 화학 사고에 대응한다.

정부는 2012년 9월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학사고가 잇따르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

국 6곳에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까지 화학공장이 밀집한 시흥, 서산, 익산, 울산 여수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방재팀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습이 이

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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